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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<민주당,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

내란죄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고발>

   -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선관위 서버실에 불법 침입, 무단 사진 촬영 

지시하는 등의 혐의

   -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

업무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

 ❍ 더불어민주당이 12·3 내란사태에 적극 가담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경찰청 

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. 13일 오후, 더불어민주당 12·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

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

은 내용을 발표했다. 

 ❍ 문상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선관위 서버실에 불법 침입시키고, 사

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.

 ❍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

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시켰다. 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, 

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

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.

 ❍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·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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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.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

전송됐다. 

 ❍ 대책위 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“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

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”이라며 “불법

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

태에 적극 가담한 것” 이라고 설명했다.

 ❍ 이어 “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, 행정·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

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”며 “문상호 전 사령관을 내란, 직권남용, 특수주거침입 

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”고 밝혔다.

 ❍ 끝으로 “국가수사본부는 선관위 전산실 불법 침입 및 무단 사진 촬영을 지시한 

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,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”고 강조

하며 “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

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했다. / <끝>

※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, 박범계·서영교 부단장, 이소영·박선원 간사, 
강유정 대변인, 부승찬·양부남·이건태·이상식 위원, 법률대책단 박균택·이용우 단장

※ 문의 : 박선원의원실 784-3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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